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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아일보 外 01/19 1. 멜라토닌, 신경보호와 기능회복에 중요한 역할 규명 (장규태 박사팀)

멜라토닌(melatonin)은 일반적으로 빛의 자극에 대해 밤에 분비되는 생체리듬 
조절호르몬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신경보호와 기능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8 KBS 外 01/26 2. 이웃 간 융합유전자 형성 비밀 해독 (박홍석 박사팀)

한 염색체 내에서 기능이 서로 다른 이웃한 유전자들이 한 개의 새로운 
융합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밝혀냈다.

49 MBC 外 02/13 3.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호전달 활성화 효소의 기능 규명 (박병철 박사팀)

생명체를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은 세포 내외부에서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생리현상을 조절하는데, 세포의 사멸 및 증식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에서 ‘Pin1’ 효소(프롤릴 이성화효소)가 신호전달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58 동아일보 外 02/15 4. VDUP1 유전자의 위암 발생 억제효과 규명 (김형진 박사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발생하는 위암에 있어서 VDUP1 유전자(Vitamin 
D3 Upregulated Protein 1)가 암 발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74 YTN 外 02/28 5. 생체 내에서 높은 대비로 형광을 켜고 끌 수 있는 신물질 개발 (김윤경 박사팀)

생체 내에서 높은 대비로 반복해서 형광을 켰다 끌 수 있는 새로운 나노화합물을 
개발했다. 이 나노물질은 높은 대비를 나타내고 반복적으로 형광을 켜고 끌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빛에 맞춰 맞춤제작도 가능하다.

86 디지털타임스 外 03/21 6. 다양한 형광색을 나타내는 플러렌 나노입자 개발 (정봉현 박사팀)

플러렌(Fullerene, C60)을 이용하여 생체 친화적이며 다양한 형광색을 
나타내는 나노입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93 조선일보 外 04/16 7. 진돗개 유전체 완전 해독 (박홍석 박사팀)

유전체 해독을 통해 진돗개만의 유전학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진돗개가 
순수 계통을 가진 고유 품종임을 밝혀냈다. 특정 개의 유전체가 해독된 
것은 2005년 ‘복서(Boxer)’라는 품종이 해독된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룬 성과이다.

Ⅰ.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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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중앙일보 外 05/14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 동물자원동’ 준공 

이종간 바이오 장기이식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지원 인프라가 마련됐다. 
미래형 동물자원동은 차세대 실험동물자원인 미니돼지 전문 연구지원시설이다. 
연면적 6241㎡에 169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31 조선일보 外 05/31 9. 토마토 유전체 염기서열 8년만에 해독 완료 (허철구 박사팀)

토마토는 연간 세계 교역량이 10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채소작물로, 생명연 
연구팀을 포함한 14개국 3백여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에 의해 
토마토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이 모두 해독됐다.

157 YTN 外 07/18 10. 대장균 B와 K-12 균주 핵심 생체정보 규명 (윤성호 박사팀)

산업적 응용에 널리 활용되는 모델 생명체 대장균 2종(B와 K-12)의 각종 오믹스 
정보를 확보하고,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시스템 수준에서 대장균의 대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성공하였다.

171 KBS 外 08/06 11. 식욕조절 핵심유전자 발견 및 제어 기전 규명 (유권 박사팀)

초파리와 마우스를 활용하여 사람의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mnb 유전자가 
섭식행동을 조절하는 신경펩타이드(sNPF/NPY)의 발현을 조절함을 관찰하고 
mnb 발현이 억제되었을 때 섭식행동이 감소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하였다.

200 MBC 外 08/22 12. 암전이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나노겔 (Nanogel) 개발 (정봉현 박사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천연 고분자인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HA)을 
소재로 암과 암의 전이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근적외선 형광 스마트 
나노겔(Nanogel)을 개발하였다.

213 MBC 外 09/07 13. 차세대 항암제 트레일(TRAIL) 내성 원인 규명 (김남순 박사팀)

간암세포에 트레일을 처리하였을 때, TIPRL(The TOR signaling pathway 
regulator-like) 단백질이 세포내 MKK7/JNK 경로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암세포 사멸을 억제한다는 사실로부터 간암세포가 트레일 항암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과정을 새로이 규명하였다.

225 YTN 外 11/22 14. 신규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고효율 줄기세포 역분화기술 개발 (조이숙 박사팀)

인간 체세포로부터 배아줄기세포 유사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제작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저분자 화합물(RSC133)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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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디지털타임스 01/03 출연연 미래기술 연구 중점으로

238 전자신문 01/03 출연연들 변화를 새 도약대로

239 서울경제신문 01/17 생명硏, 대규모 융복합 연구체제로 개편

244 스포츠한국 01/17 살찌면 신종플루 예방 백신 효과 없어

245 한국경제신문 01/25 GMO로 식량 생산성 높여야

246 동아사이언스 01/25 알맹이 없이 ‘말’만 무성한 국과위 ‘토크 콘서트’

248 대덕넷 01/30 생명공학정책포털 사이트 ‘바이오인’ 개편

253 YTN 02/01 생명연, 설립 27주년 기념식

256 중도일보 02/01 생명연 ‘올해의 KRIBB상’에 김명희 박사

257 대덕넷 02/06 줄기세포로 유전자 기능 확인?…실험동물 희생은 이제 그만!

258 매일경제신문 02/07 인공동물로 약효 확인 어떨까?

259 서울경제신문 02/07 생명硏,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선정

260 동아사이언스 02/07 우리 연구소 없어지나요?… 출연연 최대 화두 ‘단일법인’

262 대덕넷 02/09 생명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상’ 수상

266 디지털타임스 02/20 출연연 정책연구센터 관심 증폭

267 디지털타임스 03/06 동물 백신 연구 세계와 경쟁

268 조선일보 03/08 천연생물 소재로 전염병 재난 막는다

279 동아사이언스 03/08 고릴라 의외로 사람과 가깝다

280 동아사이언스 03/14 [톡!톡! 과학콘서트-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감자·고구마가 지구 지킨다”

282 동아사이언스 03/26 독을 먹고도 살아난 괴도 ‘뤼팽’의 비밀은…

Ⅱ. 연구개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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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전자신문 04/06 생명 구하는 백신 연구에 가장 큰 보람

284 조선일보 04/09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6 전자신문 04/09 출연연, 알맹이 빠진 비정규직 보듬기

287 한국대학신문 04/09 산·학·연 공동 출자 연구법인 ‘본격화’

289 뉴스1 04/10 GIST 김민곤 교수팀, 고감도 바이오센서 제품개발 추진

290 서울경제신문 04/13 생명硏-호남석유화학, 바이오화학 분야 협력 강화

292 대전일보 04/16 줄잇는 脫대덕…과학메카 속앓이

293 한국경제신문 04/19 생명공학硏 오창센터 바이오신약 ‘메카’된다

296 전자신문 04/19 식물생명공학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에 선임

298 중도일보 04/20 ‘무병장수의 꿈’현실로…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도약

299 충청투데이 04/20 질병치료에서 수명연장까지… 생명의 비밀을 풀다

300 충청투데이 04/20 최우수 학생 + 최고 지원환경 = 세계적 연구성과

301 아주경제 04/20 45회 과학의 날 기념식 개최

302 전자신문 04/27 천연 아토피 치료제 “팥꽃나무 추출물… 3~5일 바르면 효과”

303 대전일보 05/02 생명硏, 우주생명과학연구 학술대회

305 아시아투데이 05/03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자와 함께 스티브잡스 만들기”

306 충청일보 05/14 과학벨트 사이트랩 충북 유치 본격화

307 동아일보 05/25 불청객 해파리, 박멸하거나… 활용하거나…

308 세계일보 05/29 올해 50대 우수 환경기술 선정

309 조선일보 05/31 아직 갈 길 먼 장기 이식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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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서울경제신문 06/01 생명硏, 바이오안전성 바이오산업 토론대회 개최

313 대전일보 06/06 대전서 과학이야기 들려준다

315 KBS 06/07 노벨상 수상자의 교육법

316 디지털타임스 06/07 생명연, 후버 박사 초청강연

320 전자신문 06/08 신개념 식물병 방제제 “세균 저항성 키워 식물 스스로 병 퇴치”

321 뉴시스 06/21 교과부, 올해 8개 개도국에 과학기술지원사업 지원

322 이투데이 06/24 식물도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공격 받으면 꿈틀

324 아시아경제 06/25 정초록 박사,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수상

325 동아사이언스 07/01 패러다임 전환기 맞은 세계 바이오산업…

326 동아일보 07/03 유전자 연구로 암 정복한다

328 디지털타임스 07/04 생명연, 말레이시아와 국제공동연구센터 개소

330 전자신문 07/06 사포닌 생산기술 “진세노사이드 특정 성분으로 대량 전환”

331 디지털타임스 07/23 식물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

333 대전일보 07/26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용 지식 한눈에

335 전자신문 07/27 보이나요 ‘다빈치 꿈’ 외쳐봐요 “유레카”

336 서울경제신문 08/02 여름방학 활용 과학 창의성 충전하세요

337 헬스코리아뉴스 08/06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심포지엄

338 연합뉴스 08/13 고교생 바이오안전성 토론대회 대상에 ‘삼숭고’

339 디지털타임스 08/16 “체험하고 느끼니 과학이 쉬워졌어요”

340 MBC 08/17 과학, 눈높이를 낮추다‥ ‘과학축전’ 아이들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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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전자신문 08/27 미생물분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346 뉴시스 08/29 UST, 분야별 최고 학생과 교수 표창

347 아시아뉴스통신 08/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공모

348 전자신문 08/31 천연물 당뇨병 치료제 “독성없고 기준 물질보다 치료 효과 뛰어나”

349 동아일보 08/31 독감 잡는 인삼… 노화 막는 버섯… 의약품 재료도 신토불이

351 매일경제신문 09/07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정크 DNA’의 재발견

352 뉴스1 09/07 오송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배재대 등과 항체치료제 공동개발

353 충청일보 09/10 亞 최대 ‘바이오코리아2012’ 개막

355 전자신문 09/17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연구 메카로

358 그린포스트코리아 09/17 ‘제5차 한·중·일 고구마 워크숍’ 제주서 열려

359 전자신문 09/18 유전자 이용 고추·오이 등 방제제로 활용

360 디지털타임즈 09/19 현대 유전공학 창시자 코헨 교수 생명연서 초청 강연

364 디지털타임스 09/19 출연연, 국가R&D 부처로 이관해야

365 대덕넷 09/20 현대 유전공학 창시자 “미래 예측하지 말고 열정을 따라라”

367 대전일보 09/20 국내 첫 표적항암제 개발 몰두 생명가치 구현 숭고한 한걸음

368 매일경제신문 10/08 ‘사스 주범’ 잡을 실마리 찾았다

370 연합뉴스 10/17 멸종위기 해양생물 공동연구..게놈해독 추진

371 뉴시스 10/26 GIST, 차세대 진단용 바이오센서 개발 나선다

372 뉴시스 10/29 국내 첫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2곳 설립

373 파이낸셜뉴스 10/30 생명연 신임 원장에 오태광 박사 선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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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대전일보 11/01 바이오산업 리더 인류번영 꿈 이룬다

375 대전일보 11/01 가족과 생이별 고난도 연구 향한 열정 못막아

376 조선일보 11/02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77 연합뉴스 11/08 생명硏 국가영장류센터-조아제약㈜ MOU 체결

384 조선일보 11/10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87 동아일보 11/10 DNA 감식기술-윤리 함께 발전해야

388 아시아경제 11/13 제3회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심포지엄 개최

389 뉴스웨이브 11/15 국제 공동연구로 돼지 유전체 지도 완성시키다

391 이투데이 11/29 한국-콜롬비아 경제협력 강화

392 전자신문 12/06 차세대 표적 항암제 “TIPRL 생성 억제하면서 간암세포 골라 죽여”

393 대전일보 12/12 생명연, LMO 안전관리 캐릭터 선정

396 대덕넷 12/18 생명연-ADD 국방바이오 연구개발 협력 MOU 체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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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충청타임즈 01/10 젖소도 미생물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만든다 (오태광 원장)

402 충청타임즈 02/07 공룡의 알을 부화시키는 미생물 (오태광 원장)

403 충청타임즈 02/15 식물과 미생물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오태광 원장)

404 중도일보 03/13 OECD와 바이오경제 (현병환 박사)

405 중부매일 03/15 빨대로 파리의 즙액을 빨아먹는 거미 (오태광 원장)

406 중부매일 03/22 미생물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마술사 (오태광 원장)

407 중부매일 03/29 화성에도 미생물이 살까 (오태광 원장)

408 중부매일 04/12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미생물 (오태광 원장)

409 충청타임즈 04/26 독가스로 화학전쟁을 하는 미생물 (오태광 원장)

410 중부매일 05/17 합체로봇처럼 움직이는 점액세균 (오태광 원장)

411 충청투데이 05/31 연구원 정년 환원과 차별 철폐해야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412 중부매일 05/31 영화 '쥬라기 공원'을 실현한 미생물 (오태광 원장)

413 중도일보 06/12 R&D 효율성 제고 연구지원시스템 강화해야 (현병환 박사)

414 중부매일 06/28 핵폭발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오태광 원장)

415 대전일보 07/03 국제협력 강화 통한 바이오 분야 경쟁력 제고 (현병환 박사)

416 충청타임즈 07/24 그림을 그리는 화가 미생물 (오태광 원장)

417 대전일보 08/07 BT산업과 해외 한인 인재 네트워크 (현병환 박사)

418 대전일보 09/11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적 중요성 (현병환 박사)

419 중부매일 09/13 미생물을 잡아먹는 드라큘라 (오태광 원장)

420 중부매일 09/20 컴퓨터 속에 살아가는 가상 미생물 (오태광 원장)

Ⅲ. 연구개발활동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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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중부매일 10/11 김치속에 숨어있는 미생물 과학 (오태광 원장)

422 대전일보 10/16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초연구가 중요하다 (현병환 박사)

423 중부매일 10/18 작은 것들의 놀라운 삶 (오태광 원장)

424 중도일보 10/23 사막화방지와 바이오텍 고구마 (곽상수 박사)

425 서울경제신문 10/31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현병환 박사)

426 대전일보 11/20 원천지식 보고인 뇌연구 추진 본격화 (현병환 박사)

427 동아일보 12/05 쓰레기 DNA는 없다 (유향숙 박사)

428 대전일보 12/25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향상 위한 제언 (현병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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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보건생명 > 기사보기 

‘수면제 호르몬’ 멜라토닌 새 효능 발견 
척수손상 등 신경회복 도와…허리 다쳤다면 불끄고 자야 
2012년 01월 20일

11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라는 충고를 듣는다. 우유에는 ‘수면제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

문이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 망막에 닿는 빛의 양이 줄면 몸에서 생성돼 잠들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수면뿐 아니라 신경기능 회

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규태 국가영장류센터장과 인제대 물리치료학과 홍용근 교수 공동연구팀은 멜라토닌이 수면 유도와 함께 신경 보호와 운동기

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척수가 손상된 집쥐를 두 집단으로 나눴다. 한 집단은 12시간만 빛에 노출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어두운 곳에 있게 했다. 다른 집단은 24시

간 내내 빛에 노출시켰다. 그런 후 뒷다리의 운동능력과 회복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12시간 주기로 빛에 노출시킨 집쥐는 24시간 노출된 쥐에 비해 운동기능 회복 효과가 1.5배 컸다. 24시간 빛에 노출된 집쥐에게도 멜라토닌

을 규칙적으로 투여하자 운동기능 회복 효과가 1.2배 증가했다. 멜라토닌이 척수가 손상된 동물의 신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 12시간 주기로 빛에 노출시킨 군은 척수손상 뒤 나오는 염증유발 효소가 빠르게 감소했고, 근육을 다스리지 못해 나타나는 근위축 현상도 줄었다. 

반면 밤에도 계속 빛에 노출된 군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부족해 치유 효과가 더뎠다.  

 

장 센터장은 “앞으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멜라토닌의 효과가 증명되면 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과 회복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과학 분야 권위지 ‘송과체연구(Journal of Pineal Research)’ 1월호에 실렸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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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IR : TV  RADIO

 

통합검색      

  

  

- 뉴스 7 

- 뉴스 9 

- 뉴스광장 

- 930 뉴스 

  

전체뉴스

뉴스제보

뉴스 프로그램 

뉴스검색

[뉴스9] 새로운 암 유전자 형성 과정 규명  

<앵커멘트>  

암세포 유전자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융합 유전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특정 암세포에서만 발견돼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

다. 

홍정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일반적

으로 발견됩니다. 

'융합 유전자'로 불리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염색체 일부분이  

위치 이동을 하거나,  

같은 염색체 안에서 일부가  

위치 이동을 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염색체 안에서 이웃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위치 이동없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이 인간 유전체에서 발견한 이웃 간 융합 유전자는 현재까지 57종. 

특히 일부 이웃간 융합유전자는 특정 암세포 조직 안에서만 발견돼, 앞으로 암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웃 간 융합 유전자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인간 유전체를 보다 완벽하

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간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가 아니고 그 이상 일 수도 있고, 이런 융합유전자가 인간의 생리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체 분야 전문 학술지 '기능과 통합 유전체' 이번달 호 온라인 속보판에 실렸습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Home > 뉴스 > 전체뉴스

홍정표 기자

입력시간 : 2012-01-26 (18:30)

[뉴스9] 출근길 눈...교통사고 잇따라 

수퍼5수정(네트워크용)겨울철 밀렵 기승...야산 곳곳이 올무와 덫 

About KBS 대전 ㅣ 광고안내 ㅣ 견학안내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시청자게시판

[KBS 대전] 302-79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만년동 300) ☏ 042-470-7100 

대표전화 : 02-781-1000 I 인터넷관련문의 : 164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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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보건생명 > 기사보기 

유전자끼리 합쳐지는 변이 현상의 비밀 풀려 
생명硏, ‘이웃 간 융합유전자’ 메커니즘 밝혀 
2012년 01월 29일

1

     

우리 몸속에는 약 2만5000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에서 발견되는 10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을 만들기에는 유전자의 수가 부족하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변이유전자나 마이크로RNA와 같은 새로운 조절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변이유전자의 한 

형태인 ‘이웃 간 융합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홍석 유전체자원센터장이 이끈 연구팀은 한 염색체 안에서 서로 이웃한 유전자끼리 합쳐져 융합유전자가 되는 과정을 규명했

다고 29일 밝혔다. 

 

융합유전자는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자로 재구성돼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된 것을 뜻하는데, 주로 암 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조직세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중 연구팀이 밝혀낸 이웃 간 융합유전자는 인간에게서 약 800개, 생쥐에서 270개, 초파리에서 227개 등이 발견됐지

만 일부 구조가 보고됐을 뿐 전체 구조나 형성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침팬지에서 발견한 5개의 이웃 간 융합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 융합유전자 

57종을 발견한 뒤 각각의 구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앞선 유전자의 합성 종결신호가 사라지면서 옆의 유전자까지 융합돼 이웃 간 융합유전자가 만들어진다는 규칙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유전자에 없던 새로운 DNA서열이 유전자에 들어와 새로운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 연구팀은 이웃 간 융합 유전자가 정상 세포와 암 세포에서 모두 만들어지지만 일부는 특정 암 세포에만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 센터장은 “융합유전자는 유전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 유전체 안에 존재하는 이웃 간 융합유전자의 

실체와 기능을 모두 밝힌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 및 치료에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전체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기능 및 통합 유전체” 1월호 온라인 속보판에 게재됐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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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자 신청

일반 제보

시청자의견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생활뉴스

정오뉴스

이브닝뉴스

뉴스24

뉴스특보

라디오뉴스 

뉴스

전체

정치

통일외교

국제

경제

사회

문화/연예

스포츠

건강/과학

포토뉴스

핫이슈

MBC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국내 연구진, '세포의 비밀' 밝힐 핵심물질 발견

◀ＡＮＣ▶  

 

사람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 암이 되는 것이고, 세포가 죽으면 노화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의 비밀을 밝히는 연구가 한창인데, 국내 연구진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사람 몸속에서 암세포는 주변의 영앙분을 빨아들여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암세포가 인체 내 신호전달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인데, 암이나 치매 우울증까지 

JNK(정크)라는 인체내 신호전달체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신호전달체계의 핵심 열쇠를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JNK 단백질은 발암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전달물질인데, 이 단백질이 Pin1(핀

원) 이라는 효소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규명해낸 것입니다.  

 

◀ＩＮＴ▶ 박병철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기어만 들어간 상태에서 Pin1이라는 효소가 액셀레이터 역할

을 하는거죠."  

 

Pin1효소가 결합하면 인체내 신호전달 단백질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암과 같

은 세포의 이상증식을 가져오거나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세포가 나고 자라고 죽는 그 근본적인 신호전달체계를 밝혀내면 암이나 치매, 노화와 

같은 질병극복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Pin1효소의 숨겨진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

기 위한 후속연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최기웅입니다.

최기웅 기자 20120213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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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IR : TV  RADIO

 

통합검색      

  

  

- 뉴스 7 

- 뉴스 9 

- 뉴스광장 

- 930 뉴스 

  

전체뉴스

뉴스제보

뉴스 프로그램 

뉴스검색

[뉴스9] 위암 억제 유전자 규명  

<앵커멘트>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암인데요,  

우리 몸의 특정 유전자가 이 위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습니다. 

홍정표 기잡니다. 

<리포트>  

위암 환자의 종양 조직을 분석해 봤습니다. 

갈색 부분이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VDUP 1'  

정상인과 달리 암환자의 종양 조직에선 매우 줄어든 모습입니다. 

{화면분할}  

이런 특이점에 주목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년여 동안 연구를 진행해 'VDUP 1' 유전자가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

혀냈습니다. 

연구팀이 해당 유전자를 제거한 쥐와 'VDUP 1'이 있는 정상 쥐를 비교 연구한 결과,  

유전자를 제거한 쪽은 57%가 위암에 걸려 15%를 나타낸 정상쥐보다 발병률이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위암이 걸렸더라도 'VDUP 1'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암 진행이 더 빨랐습니다. 

<인터뷰>김형진 박사/생명공학연구원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자체가 암이 커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 연구성과로 앞으로 위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해당 유전자 분석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지면 위암 예방약이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화기질환 분야 의학 전문지인 '거트' 1월호에 실렸습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Home > 뉴스 > 전체뉴스

홍정표 기자

입력시간 : 2012-02-15 (19:20)

[뉴스9] 농촌 대학생 전세난 도시보다 어렵다 

(9시/대전)반달가슴곰 쌍둥이 출산 현장 포착 

(대전)관광객 필리핀서 납치됐다 풀려나 

(대전)농촌도 대학생 전세난 

[뉴스9] 도난 문화재 수천 점 10년 간 대학 도서관에.. 

About KBS 대전 ㅣ 광고안내 ㅣ 견학안내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시청자게시판

[KBS 대전] 302-79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 (만년동 300) ☏ 042-470-7100 

대표전화 : 02-781-1000 I 인터넷관련문의 : 1644-8560

Copyright ⓒ 2009 KB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 : webma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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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이브닝뉴스 

전국뉴스 

뉴스속보 

뉴스다시보기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이브닝뉴스 

뉴스제보 

익명게시판 

 

TV프로그램바로가기 ---------------

 라디오프로그램바로가기 -----------

 

 > NEWS > 대전MBC뉴스 > 뉴스데스크

 

제목 로컬겸용] 위암억제 유전자 발견/최종

기자 서주석 방송일 2012-02-15

 

◀ＡＮＣ▶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유전자는 비타민 D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을 가끔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ＶＣＲ▶ 

 

VDUP1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실험쥐에  

발암물질을 투입했습니다. 

 

사람과 쥐 모두 갖고 있는 이 유전자를 제거한 쥐의 위장엔 염증이 생겨 정상쥐보다  

부풀어 올랐고 결국 위암으로 진행됐습니다. 

 

[S/U:"VDUP1 유전자가 제거된 실험쥐는  

정상적인 쥐보다 위암발생률이 최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VDUP1유전자를 증가시키면 염증반응이  

억제돼 위암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ＩＮＴ▶ 

"염증성물질이 이상세포 증식을 자극하는데  

유전자가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VDUP1유전자는 비타민 D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타민 D를  

인체내에서 합성하기 위해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품에서는 등푸른 생선과 우유, 싱싱한 간등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VDUP1은 위암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폐암,  

전립선암등에서도 관련 기전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암예측과 예방,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표지유전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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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레터신청·추천 

뉴스 홈 > 보건생명 > 기사보기 

암세포 만나면 형광빛 나는 물질 개발 
생명硏, 난치병의 정확한 진단 활용 기대 
2012년 02월 28일

0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와 같은 특정 생체 물질을 만나면 형광 반응이 뚜렷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단 물질을 개발해 주목 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체의학연구센터 김윤경 선임연구원과 정혜연 박사과정 학생이 생체 내에서 선명한 형광빛이 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공 모양으로 생긴 ‘덴드리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 여러 개를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바뀌는 광변색 화합물로 묶은 다음, 표면에 형광물질

을 붙였다. 이 물질에 가시광선을 비추면 형광이 켜지고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형광이 켜지면 꺼져있을 때와 밝기 차

이가 19배나 나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나온 형광 진단물질은 빛이 약하거나 생체 속에서 스스로 형광을 내는 물질과 함께 있으면 구분이 쉽지 않아 진단에 이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형광을 켜고 끌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지만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거나 켜고 끌 때 밝기 차이가 크지 않아 역시 진단에 

사용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물질을 관상용 열대어 ‘제브라피시’에 집어 넣어 안전성을 검증했고, 두 종류의 빛을 40회 이상 번갈아 비춘 실험에서도 형

광이 켜지고 꺼져 반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연구원은 “이 물질은 형광을 켜고 끌 때의 차이가 크고 반복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난치성 질병의 진단 효율과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 분야 권위지 ‘앙게반테 케미’ 3일자 온라인 속보판에 실렸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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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레터신청·추천 

뉴스 홈 > 인기 연재 > 표지로 읽는 과학 > 기사보기 

초신성 폭발, 컴퓨터로 재현해보니… 
[표지로 읽는 과학]네이처, 토마토 염기서열 해독돼 
2012년 06월 03일

3

     

이번 주 사이언스 표지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가스 흐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으로 재현한 모습이 

선정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존 블론딘 교수와 미국 데이비스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콴-리우 마 교수

팀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모습을 기체의 움직임을 색깔을 달리 해 속도까지 재현해냈

다.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별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강한 빛을 내는 현상이다. 초신성 폭발을 일

으킨 별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단 며칠 사이에 쏟아내고 중성자 별로 진화한

다. 평소보다 100만 배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대낮에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

면서 초신성 폭발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표지에서 재현한 것과 같은 제2형 초신성 폭발이다. 별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낸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별의 핵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가 되는 핵융합 반응을 거쳐 철까지 만들어 

낸다. 그 뒤 핵 중심에서 반응이 멈추면 여전히 반응이 진행되는 바깥층과 압력을 맞추기 위해 중심부로 기체를 

끌어들이는 데, 이 때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바깥층이 폭발한다.  

 

미국 산타크루즈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탠포드 우즐리 교수는 “태양 질량의 8~10배 정도 큰 별은 바깥층이 폭발하지만 태양보다 20~25배 더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질량이 큰 별들은 바깥층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폭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시키지 않고 다시 내부로 밀

어 넣어 블랙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초신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모델인 제1형 초신성 폭발은 별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쌍성으로 설명한다. 쌍을 이루고 있는 두 별 중 한 쪽이 수명을 다

해 백색 왜성으로 변하면 다른 별 쪽으로 기체들이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다니엘 카센 교수는 “제1형 초신성 폭발에서는 폭발이 짧은 시간 단위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기체의 움직

임에 따라 폭발 주기가 결정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 두 별 사이의 기체의 양과 속도, 종류를 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질량이 매우 큰 별이 폭발할 때 방출하는 감마선을 관측하는 것으로 초신성 폭발을 연구한다. 2004년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쏘아올

인 감마선 관측 위성 ‘스위프트(Swift)’에서 감마선 폭발 뒤 같은 위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 세 차례 관측됐기 때문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네일 게렐 박사는 “감마선 폭발 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곳은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

다”며 “초기 우주 때 폭발한 별의 흔적이 관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초신성 폭발은 다양한 방법과 모델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과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주 ‘사이언스’는 초신성 폭발처럼 현대 과학으

로도 풀리지 않는 난제를 모아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해 앞으로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번주 네이처 표지에는 빨간 바탕에 덜 익은 토마토의 사진이 실렸다. 토마토는 가지, 고추, 감자 등과 같은 가짓과 식물에 속하는데, 가짓과는 진화

적으로 종 분화가 다양하게 일어난 식물 분류군의 하나로 지구상에 3천 개 이상의 종이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진을 포함한 14개국 300여 명의 과학자들은 ‘토마토 게놈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마토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을 모두 해독했다고 네이처 5

월 31일자에 밝혔다. 분석에 사용한 토마토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하인즈 1706’ 종으로 12개의 염색체와 3만5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서울대 

최도일 교수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철구 박사팀은 이중 2번째 염색체의 분석을 맡았다. 

 

연구팀은 인간 유전체를 분석할 때 사용한 1세대 염기 서열 분석방법과 인간 유전체의 100배 분량의 서열을 10일 내에 해독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NGS)을 이용했다. 이 방법으로 ‘토마토 게놈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토마토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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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야생에서 자라는 토마토와 염기 서열과는 염기서열이 0.8% 차이가 났으며, 작년에 해독이 완료된 감자

와는 8.7%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 염기 서열 전체를 해독했다는 것은 토마토의 맛, 해충저항성, 영양 성분에 관한 유전자 정보를 모두 알게 

됐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면 초기 단계에서 종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마

토를 기르는 비용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타민 A와 캡사이신 등 가짓과 식물에서 나

오는 유용한 산물들의 합성 과정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토 염기 서열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olgenomics.net/toma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가희 기자 solea@donga.com 

김수비 기자 hel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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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유전체 염기서열 모두 해독돼 
국내 연구진 포함 14개국 연구진이 8년 만에 해독해 
2012년 05월 31일

1

     

국내 연구진을 포함해 14개국 3백여 명의 과학자들이 토마토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을 모두 해독했다. 

 

서울대 최도일 교수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철구 박사팀은 미국, 중국, 영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토마토 게놈 컨소시엄에 참여해 12개의 토마토 

염색체 중에서 2번 염색체를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8년간 행해진 이 연구는 31일자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토마토는 가지, 고추, 감자 등과 같은 가짓과 식물로서 연간 전 세계에서 10조 원 어치가 교역되는 중요한 채소 작물이다. 가짓과 식물은 진화적으로 

종 분화가 다양하게 일어나 지구상에 3000개 이상의 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인간 유전체를 분석할 때 사용한 1세대 염기 서열 분석방법과 인간 유전체의 100배 분량의 서열을 10일 내에 해독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NGS)을 이용해 9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진 토마토 염기를 분석했다. 토마토 염기 서열에는 유전자 기능 정보와 유전자의 배열·구성

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작년에 모두 해독된 감자의 염기서열과 비교한 결과, 토마토의 염기 서열은 8.7%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토마토와 

야생 토마토는 염기 서열이 0.6% 차이 났다. 

 

토마토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추의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최도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육종기술개발 및 

유전자의 진화와 종분화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비 기자 hello@donga.com 

좋아요 0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  |  |  |  |  | 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레터신청·추천 

뉴스 홈 > 인터넷뉴스 > 기사보기 

‘대장균 지도’가 바이오산업 이끈다 
유전자와 대사 관계 규명해 ‘맞춤형 세포공장’ 개발 가능 
2012년 07월 18일

2

     

 

세균 오염 정도를 표시하는 대장균이 친환경 산업을 위한 미생물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특히 대장균에서 기존 플라스틱에 쓰이는 물질을 추출하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해조류를 잘 소화하도록 대장균

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바이오연료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작은 세포공장’이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장균은 각 유전자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종합한 정보가 부족해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야 했

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대장균의 생체 정보를 통합한 ‘생체 지도’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김지현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윤성호 선임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대장균의 유전자 정보와 대사 및 기능을 통합 분석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대장균의 유전자와 단백질, 대사물질 등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뒤 컴퓨터 모의실험을 거쳐 대장균의 통합 대사 

지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특히 연구진은 가장 많이 쓰이는 대장균 ‘B’와 ‘K-12’ 2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슷한 균주라도 서로 특성이 다르며 이에 쓰임새도 달라져야 한다는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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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혀냈다. 

 

대장균 B는 유전자를 조작해 인슐린처럼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유리하고, 대장균 K-12는 고온에 잘 

견디고 스트레스에도 둔감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생체 지도는 단순한 유전자 정보가 아닌 실제 대사와 기능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맞춤형 세포공

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전학 분야의 권위지 ‘게놈생물학’ 지난달 29일자에 실렸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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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고민 끝… 식욕 조절 핵심 유전자 찾았다 
생명硏 연구팀, 특정 유전자 내분비 물질 관여 사실 첫 규명 
2012년 08월 07일

21

     

늦은 밤 식욕을 참지 못해 냉장고를 뒤지게 만드는 ‘식욕 유전자’를 국내 연구팀이 발견했다. 비만과 대사질환 조절 치료제 개발에 응용이 가능한데다 

추가 연구에 따라서는 노화와 수명연장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과학연구센터 유권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동물의 유전자 중 ‘엠엔비’(mnb/DYRK1a)라는 이름을 가진 유전자는 과거 다운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다. 신경발생과 분화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다. 그러나 생명연 연구결과 이 유전자가 식욕을 조종하는 ‘신경펩타이드(sNPF/NPY)’라는 이름의 내분비 물질 조절을 담당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신경펩타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과식을 하게 돼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신경펩타이드가 동물의 몸속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같은 연구를 진행했다. 초파리와 

실험용 생쥐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 엔엔비 유전자가 특정 신경세포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초파리는 식욕이 왕성해져 먹이 섭취량이 60%이상 증가한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엠엔비 유전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먹이 섭취량이 30%이상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생명연 측은 “엠엔비 유전자는 신경조절 특징도 갖고 있어 당뇨병, 다운증후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당뇨 치료제로 쓰는 ‘인슐린’을 투입하

자 신경펩타이드 (sNPF/NPY)의 발현이 감소돼 먹이섭취량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생명연은 기관고유사업을 통해 인제대 송우주 교수, 미국 브라운대 마크타타 교수팀과 공동으로 이같은 연구를 진행했다. 유권 연구원은 “앞으로 신

경펩타이드를 포함한 대사조절 인자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관련 질환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연구 분야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제네틱스(PLoS Genetics)’ 8월 3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대전=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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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이 진단 쉬워진다'‥형광물질로 확인 가능

◀ＡＮＣ▶  

 

암이 무서운 것은 인체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되기 때문인데요.  

 

암의 전이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ＶＣＲ▶  

 

암에 걸린 쥐에 특정 물질을 주사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 이 쥐를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몸속 장기로 퍼진 암세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암 진단 형광물질， 이른바 스마트 나노젤이라는 물질을 주사한 건데 이 물질은 암세

포와 만나면 분해되면서 빛을 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암세포는 물론 몸속에서 암세포가 이동하는 통로인 림프절도 관

찰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ＩＮＴ▶ 정봉현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제로 암 전이는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

술을 이용하면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나노젤은 기존 형광물질보다 빛의 밝기와 지속기간을 크

게 향상시킨 데다 미국 ＦＤＡ 승인 물질로만 만들어 안전합니다.  

 

◀ＩＮＴ▶ 김선영 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가장 큰 형광강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에 특허출원됐으며 암은 물론 암의 전이까지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영국 왕립화학회 학술지인 케미컬커뮤니케이션 표지논문으로 소개

됐습니다.  

 

MBC뉴스 최기웅입니다.

최기웅 기자 / 20120824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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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항암제 '내성 원인' 밝혔다

◀ＡＮＣ▶  

 

암치료가 어려운 건 항암제를 계속 쓰면 나타나는 내성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 치료의 걸림돌인 내성 문제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트레일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차세대 항암제로 개발중이지만 문제는 내성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암세포는 더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충남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지금까지 항암제 개발의 걸림돌이

었던 내성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항암제를 자주 투여하면 발생하는 특정 단백질이 오히려 암세포의 사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남순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 의학연구센터  

"간암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TRPR이라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사멸경로를 

차단해서 트레일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밝혔습니다."  

 

특히 간암을 이식한 생쥐에게 내성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한 뒤 항암제를 투여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세포가 더 많이 줄어든 사실도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암환자들에게 내성이 생겼는지를 분석한 뒤 적절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

료법 개발과 함께 아예 내성을 차단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두 가지 방향의 연구를 동

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최기웅입니다.

최기웅 기자 / 20120907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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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알맹이 없이 ‘말’만 무성한 국과위 ‘토크 콘서트’ 
과기계 포럼들 형식보다 내용이 우선이다 
2012년 01월 25일

0

     

‘토크 콘서트’가 대세다. 2009년 김제동 씨가 첫 선을 보인 뒤 ‘안철수·박경철의 청춘 콘서트’가 그 뒤를 이어 인기

몰이를 하면서 각 분야에서 너나할 것 없이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유명인사가 단상에 올라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강연’과 다르다. 

형식이 따로 없다. 강연자는 편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관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한다.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을 ‘청

중’이라고 한다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객’이다. 재미있는 한 편의 공연을 보러왔기 때문이다.  

 

토크 콘서트는 강연자가 자신의 성공담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세대, 지역, 학력이 각기 다른 청중과 눈높

이를 맞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의 장(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과학계도 토크 콘서트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달 17일 이화여대 LG컨벤션 홀에서 송명희 KT 

부사장과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를 불러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비전2020’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를 열었

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국과위는 기존 강연과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서도 ‘과학기술인과 국민과의 대화’, ‘기존 강연 형식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들의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 ‘멘토가 관객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 ‘행사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어울림의 

장’ 등 갖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포장했다. 국과위가 올해를 ‘국민과 과학기술인과의 개방과 소통의 해’로 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성 과학계 유명 인사인 송명희 부사장과 최영주 교수의 이야기도 듣고, 과학계 ‘토크 콘서트’는 얼마나 관객들과 상호작용을 가지는지 기대를 하며 

현장을 찾았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토크 콘서트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두 과학자와 사회자, 한 명의 대학생이 앉아 있는 모습은 토크 콘서트와 

비슷했다. 거기까지였다. 소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기존 강연과 다를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소통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사회를 본 학생은 두 명의 과학자에게 “이공계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취직이 안 돼서 걱정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필요한 인재

상이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대화라기보다는 묻고 답하는 형식을 빌린 ‘강연’에 불과했다. 심지어 사전에 작성된 질의 응답지를 그대로 

읽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굳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보도자료만 갖고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있었다.  

 

내용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성공담’이 대부분이었다. 두 과학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멘토를 가져라, 창의적이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해라, 사물이나 지식을 내 것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등의 말은 “열심히 해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졸

리면 자야한다”는 수준이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고민, 꿈의 부재 등을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문

제로만 해석하는 느낌이었다. 그나마 한 학생이 “정부,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란 질문이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나 할

까. 

 

행사의 부제인 ‘희망찬 일자리와 미래비전’에 대한 내용도 허술했다.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 공사장에서 일했던 애들이 일 잘하더라, 바닥을 체

험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 가지를 체험해라” 등이 전부였다. 한 참석자는 “성공한 사람이 모여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들렸

다”며 “토크 콘서트라기보다는 그냥 강연”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의 과학계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적은 것이다. 과학기술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어렵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실

생활’과 멀리 떨어져있는 별나라 이야기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과학계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이슈화되기 어렵고 과학계로 진학할 이공

대생들의 고민은 ‘문과보다 취업 잘되는데 뭔 걱정’이라는 한 마디로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국과위가 새해를 맞아 소통을 강조하고 다양한 대국민 행사를 연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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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공대생의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회나 학교, 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무조건 열심히 해라하며 다그치는 것보다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를 살아가는 세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번 행사는 31일 KAIST에서 열린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한국의 ‘파브르’ 박호용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박사가 게스트로 참석한다. 두 분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능한 과학자다. 다음 행사는 처음 행사처럼 행사 앞뒤에 열린 연주회가 더 볼

만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다양한 세대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 

 

원호섭 기자 won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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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 없어지나요?… 출연연 최대 화두 ‘단일법인’ 
[쟁점기획] 출연연 개편 논란 - ②단일 법인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02월 07일

1

     

“어느 나라나 ‘항공우주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일개 연구기관이 아닌, 별도의 ‘우주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헌법 128조에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의 단독법인을 보장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가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구조개편’의 핵심은 ‘단일법인화’다. 18개의 출연연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연구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출연연, 단일법화 우려… “연구소 특성화 어렵다” 

 

단일법은 문제는 이번 개편 사항 중 현장 연구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최대 쟁점 사항이다. 현장 과학자들은 18개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될 경우 연구기관 본연이 임무가 희석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달 12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의 주최로 ‘과학기술계 출연(연) 국과위 이관 이슈

와 제안’ 포럼이 진행됐다. 조성재 과실연 충청권 대표는 “법인 문제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발발을 사는 요인”이라며 “1월 진행된 설문 결과 현장 

연구원 85%가 개편안을 반대했고, 이 중 45%가 법인통합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말했다. 

 

출연연들은 ‘특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표준연 

등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하다. 

 

항우연은 단일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항공우주기관(기구)과 국제협력을 진행할 때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고, 일관성 있고 신속한 의사결

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연도 “원자력기술은 대형시스템기술로 에너지 안보와 관계가 크다”며 “국가연구개발원 아래서는 시스템 개발 효율이 저해 될 수 있다”고 밝혔

다. 또 원자력연은 “핵사찰 등의 문제가 있어 원자력연구개발은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일법인 아래선 이런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고 밝

혔다. 

 

표준연은 기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노조 등 구성원들이 현수막을 내 걸고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해 표준연은 꼭 단일법인으로 남아야 한

다”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도 천문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관의 위상, 국제 협력 등의 문제로 단일 법인화에 반대하지만 법인 통합 후 당할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중복인력이 발생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몇 년 후 인원감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없고, 자율성 보장할 것”… 설득 나선 정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결코 구조조정은 없다. 연구기관의 이름도, 운영방식도 바꾸지 않겠다. 지금과 똑 같이 운영된다. 다만 담장을 낮추고 융복

합 연구 성과를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것이다”라고 다독이고 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항우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을 방문해 현장 과학자들을 만나고, 출연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연구원들의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서 “국과위는 과학자들의 정년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을 달

랬다.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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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동 국과위 제1상임위원도 지난달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해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법인으로 합쳐지더라도 각 

연구기관은 기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고유 기능과 정체성

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과위가 생각하는 것은 각 연구기관이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단일법인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현장과 정부의 시각 차이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

오고 있다. ‘융복합 연구가 목적이라면 굳이 단일법인으로 묶지 않아

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부터 ‘일단 모든 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

로 이관하고, 단일법인화는 현장 입장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는 2단

계 추진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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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라운지-국과위/생명연 
2012년 03월 07일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올해부터 시

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5월까지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가운데 신청을 받고 6월 시범 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리서

치 펠로우란 대학에 고용돼 연구에만 종사하는 박사급 연구원을 일컫는다.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박사가 리서치 펠로우에 선정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3년 이상의 중장기 계약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된다. 월급은 300만 원 이상이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과제에 대해 총 50억 원을 리

서치 펠로우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정혁)은 7일 전북캠퍼스 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전문 연구 기관인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의 기공식을 

열었다. 센터는 조류독감, 탄저병, 말라리아 등 국가 재난형 감염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 연구를 담당한다. 생명연은 2014년 상반기 건물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수비 기자 hel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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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릴라 의외로 사람과 가깝다 
영국 연구진, 인간 게놈의 15% 고릴라와 유사하다고 밝혀 
2012년 03월 08일

2

     

한 마리의 고릴라로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침팬지, 2011년 오랑우탄의 게놈이 해독

된 데 이어 이번엔 고릴라의 전체 게놈이 해독됐기 때문이다.  

 

영국 웰컴 트러스트 생어 연구소는 네이처지 7일자에 웨스턴 롤랜드 고릴라 암컷의 게놈을 해독한 결과

를 발표하고 인간, 침팬지, 오랑우탄의 게놈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실었다. 이로써 인간이 유인원의 공통 

조상에서 언제 분화됐는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생어 연구소에 따르면 고릴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만 년 전 유인원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 침팬지는 약 600만 년 전에 나눠졌다. 박홍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자원센터장은 “그동안 

침팬지와 사람은 유전자 자료가 충분했지만 고릴라는 자료가 부족해 유인원 종이 언제 분화됐는지를 추

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게놈이 해독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간 게놈의 15%가 고릴라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사람과 

침팬지의 게놈을 비교했을 때는 17%가 같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다. 이 부분에서는 침팬지

보다 고릴라의 유전자가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고릴라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 유전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릴라 게놈 해독으로 특정 유전자가 종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현상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LOXHD1’ 유전자는 청각과 관련돼 있어 연구자들

은 이 유전자가 말하기 능력과 함께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이끈 에일린 스캘리 박사는 “사람과 같은 ‘LOXHD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고릴라가 말을 못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청각 유

전자와 언어 능력은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는 종별로 다를 수 있다

는 얘기다. 

 

박홍석 센터장은 “유인원 유전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면 인간의 유전적 특성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유인원이 사람과 같은 암 유전자를 가

지고 있어도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게놈 해독이 인간 질병 치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비 기자 hel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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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과학콘서트-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감자·고구마가 지구 지킨다” 
생명공학자-구호전문가 만나 ‘식량문제 해결방법’ 논의 
2012년 03월 14일

0

     

 

“지구촌 식량부족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품종개량사업부터 시작해 경작방법 혁신, 식량 사정이 나쁜 개발도상국

에 대한 농업교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생명공학전문가와 농업기술전도사가 만나 세계 식량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과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이창표 

국제개발팀 과장은 14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 홀에서 ‘미래 식량부족,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과학토크쇼를 열었다. 

 

●“씨감자로 식량문제 해결할 것” 

 

정 원장은 ‘인공 씨감자’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씨감자’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해 감자 종자를 관리하고 경작하는데 들이는 수고를 

없앴다. 이 과장은 개발도상국에게 고구마 등 한국의 앞선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국제구호 전문가다. 

 

정 원장과 이 과장은 이날 콘서트에서 “감자와 고구마는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재배가 용이한 우수한 식품”이라며 “다양한 연구개발과 경작방법을 개

발해 세계 여러나라에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 시절 감자를 연구 주제로 삼은 후, 지금까지 감자만 연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개발한 인공 씨감자를 소

개했다. 정 원장이 개발한 씨감자는 새끼손톱보다 작지만 감자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어 큰 감자를 심었을 때와 수확량은 똑

같다. 

 

정 원장은 “감자는 완전식품으로 세끼 감자만 먹더라도 영양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전 세계 식량부족 국가에서 인공 씨감자를 키운다면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농장 개발 등으로 국내 식량사정 개선 필요 

 

이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식량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했다.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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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우리보다 못 산다는 북한의 식량자급률은 7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26.5%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국 등 주요 식량수입국가에 

식량대란이 일어나 수입이 어려워진다면 북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도 “반도체, 자동차를 수출해 식량을 수입해 먹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식량자급자족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해외 농장사업을 운영하는 등 식량수입처를 다변화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해외 농장은 외교 문제가 발생

하면 수입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어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식량문제 해결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두 강연자는 육식 위주의 식단이 지구촌 식량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원장은 “육식을 위해 소, 돼지 등을 기를 경우 사람들이 소비하는 곡식의 10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도 “식량생산량을 늘리는 기

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생활태도 변경도 좋은 식량위기 대처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강연 중간중간 트위터를 통한 질문들도 쇄도했다. 한 네티즌이 연구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달

라고 요청하자 정 원장은 “처음 개발한 씨감자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감자를 처음 길러내는데 성공했다. 그 감자를 쪄먹었을 때의 맛과 감회를 잊을 

수 없다”고 답해 웃음을 이끌어 냈다.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콘서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공동 주관하는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다.  

 

다음 행사는 21일 경기도 수원 경기과학고에서 열린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뇌과학 전문가인 신희섭 제1호 국가과학자의 과학토크

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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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먹고도 살아난 괴도 ‘뤼팽’의 비밀은… 
독소와 체내 수용체 결합세기에 따라 독성 변해 
2012년 03월 26일

0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괴도 ‘뤼팽’. ‘813의 비밀’이라는 작품에서 뤼팽은 태연히 독을 먹고도 살아나는 장면이 나온

다. 다른 사람들은 혀만 살짝 대도 금새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는 독을 태연히 먹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 자연계에서도 한가롭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바다달팽이(Conus-geographicus)는 모르핀보다 진통효과가 1000배 이상 강한 독을 뿜어 물고기를 

마비시킨 뒤 잡아먹는 바다의 ‘암살자’다. 이 독은 진정효과가 강력해 고통이 극심한 암 말기 환자를 위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독소물질이 체내에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효를 드러내는 약이 되기도 하는 이유를 규명해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규훈(사진) 박사팀은 신경세포의 막에 있는 막단백질의 구조에 따라 바다달팽이의 독성이 

다르게 반응하다는 사실을 26일 밝혔다.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도 불리는 막단백질은 치매나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관련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쓰이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분자 수천 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분자 동력학 모의실험’으로 

막단백질의 구조와 여기에 독소물질이 어떻게 달라붙는 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막단백질의 유형에 따라 독소물질과의 결합세기가 다르고 이 때문에 독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연구진은 막단백질 중에서 세부 아미노산의 서열이 다른 α3β2 유형과 α3β4 유형을 비교했는데, α3β2가 α3β4보다 독소물질 ‘알파-코노톡신-GIC’와

의 결합세기가 700배나 강했다. α3β2와 독소물질 간의 상호작용력이 더 컸다는 것인데, 이때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 박사는 “이번 연구로 독소물질이나 약물이 막단백질의 특정 유형에 잘 붙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막단백

질의 구조를 밝혀 신경계 질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발행하는 ‘BMB reports’에 상반기 중 소개될 예정이다. 

 

 

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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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IR : TV  RADIO

 

통합검색      

  

  

- 뉴스 7 

- 뉴스 9 

- 뉴스광장 

- 930 뉴스 

  

전체뉴스

뉴스제보

뉴스 프로그램 

뉴스검색

[뉴스9] 노벨상 수상자의 교수법  

<앵커멘트>  

광합성의 과정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로버트 후버 박

사가 대전지역 과학 교사들과 만나 과학교수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교사의 역학을 강조하며,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수 있도록 가

르치라고 조언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돕니다. 

"결과보다 열정" 

<리포트>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관심은 단연 수상 비법에 집중됐습니

다. 

하지만 로버트 후버 박사는 상을 타기 위해 조급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를 할때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 1>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교사와의 만남/ 오늘(광장 어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슈퍼 2>로버트 후버 박사/  

198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먼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가는가. 

<인터뷰>로버트 후버/노벨화학상 수상자  

"먼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연구 를 하고 싶어 가는가."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며,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도전에 임하도록 격려하라고 조언했습

니다. 

<슈퍼 3> 인류가 직면한 식량, 에너지, 물, 환경 등의 문제가 학생들의 손과 뇌에 달려있는데, 교사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가야 합

니다. 

<인터뷰>로버트 후버/  

"인류가 직면한 식량, 에너지, 물, 환경 등의 문제가 학생들의 손과 뇌에 달려있는데, 교사 여러분이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의 교육기부사업으로 진행된 강연에는 대전지역 과학교사 30여 명이 참석해 생명과학 지식과 과학 교수법 등을 전수받았습니

다. 

<슈퍼 4>이근준/대전과학고 교사  

<인터뷰>이근준/대전과학고 교사  

"학생들이 여러 학문을 접할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11일에도 로버트 후버 박사는 대전 과학고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인생 역정과 연구자로서의 자세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

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 

<슈퍼 5>촬영기자 이동훈  

 

 
 
 
 

Home > 뉴스 > 전체뉴스

홍정표 기자

입력시간 : 2012-06-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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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기 맞은 세계 바이오산업…우리나라에는 ‘호기’ 
[바이오선진화!]‘2012 바이오 국제컨벤션’ 참관기 
2012년 07월 01일

2

     

 

“서로 연결하고 파트너를 찾고 혁신하라!(Connect, Partner, Innovative)” 

 

생명공학박람회인 ‘2012 바이오 국제컨벤션(2012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BIO)가 지난달 18일부터 나흘간 미국 보스톤 보스톤전시컨벤

션센터(Boston convention&Exhibition Center)에서 열렸다.  

 

BIO는 미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행사로,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열린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보스톤에서 열린 이 행

사에는 세계 65개국, 1만6500여 명이 참석했다. 5년 전 참석자가 2만2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규모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적인 불황의 영향이 이번 전시회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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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라운지-국과위/한의학硏/핵융합硏/재료硏/생명
硏/KINS 
2012년 07월 25일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7월 25일~8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12 EKC 학술대

회’에 참석한다. 26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해 통독 과학기술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독일연방물리

기술청을 방문해 국가표준 제정방안 등 과기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R&D네트워크 구

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나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30~31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과학기술

혁신부와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도 방문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25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북대(총장 김승택), 

세명대(총장 김유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윤여표), 제천시(시장 최명현) 등과 한방바이오산업 육

성·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6개 기관은 ▲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 천연물 소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력 ▲ 인적자원·정보 교류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 신기술 조기 보급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

다.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권면)와 한국진공학회(회장 박종윤)는 25일 오전 11시 ‘제 1회 고교생을 위한 사이언

스 캠프’를 ‘플라즈마’를 주제로 연구소 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캠프는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발된 고등학

생 250명이 참여했다. ‘플라즈마’를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플라즈마 발생 원리를 비롯하여 ▲플라즈마 핵융

합, ▲플라즈마 녹색 기술, ▲정보기술과 플라즈마, ▲플라즈마의 바이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는 플라즈마 기술에 관한 강의와 함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를 직접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소장 강석봉)는 경남 마산 창동예술촌 마산르네상스 포토갤러리에서 ‘2012 

소재빛나래, 소재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7월 31일~8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일반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 ‘임플란트(김선희 작)’과 조직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인 ‘실리콘 나노 와이어 성장(양수환 

작)’을 포함한 42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재료연구소 홈페이지(www.kims.re.kr)에서 쿠폰을 출력해 가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27일 재료연구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성욱)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센터장 장호민)는 해외 생물유전자원에 접

근하고 이용할 때 국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ABS 가이드북’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기획해 발간

·배포한다. ABS란 ‘생물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뜻으로, 1993년 생물다

양성협약(CBD)을 계기로 생물유전자원이 인류 공동의 유산인 동시에 그 자원을 가진 국가에게 주권적 권리가 

있음이 국제적으로 인정됐다. 이 책은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해 가이드 정보 요청

에 따른 것으로, 예상사항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박윤원)은 25일 울진군(군수 임광남)과 울진군청에서 원전 지역의 원자력

안전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민과 학생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교육을 공

동추진하고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분야 자문과 업무협조 등 3개 분야 공동협력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방사능방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민과의 교류활동 강화 등 5개의 개별 협력 분야도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정체결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향상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KINS는 지난 4월 영광군과 방사능방재분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울주군, 기장군 

등 원전 지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관련 기사

의생명과학-Biz 융합 신호탄 올랐다 2013.03.13

“창조경제 핵심은 방송통신 융합 IT기업” 2013.03.13

 

오늘의 주요 기사

· 녹차 많이 마시면 뇌졸중 예... 

· 약으로도 못 잡는 암, 빛으... 

· 사스 이후 10년, 바이러스... 

· 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잘 ... 

· 나쁜 학용품 이렇게 구별하자 

· 왕을 살린 문수보살, 고양이... 

· 바이러스 폭풍을 조심하라! 

· 현대 수소차 숨은 공신은 원... 

 

“3.1415…” 파이 래퍼를 이겨라 

동영상 더보기

인기 기사

· ‘오메가3’ 먹어야 하는 이... 

· 한우 뱃 속에 이런게 있었네 

· “나도 담배 끊고 싶다, 그... 

· “난 먹고 잠만 잤는데 살이... 

· 단순 두통-현기증인줄 알았

더... 

·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과학

으... 

· 바쁜 현대인들, 하루 몇 끼... 

· 현대 수소차 숨은 공신은 원... 

· ‘왕’으로 강등돼 흉지에 묻히다 

· 장례식마저 불운했던 황제 

최신 기사

· 바이러스 폭풍을 조심하라! 

· 녹차 많이 마시면 뇌졸중 예방된다 

· 왕을 살린 문수보살, 고양이와 동종

의 관계는? 

· 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잘 사는 비

결 있다구?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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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라운지-KIST/건기硏/생명硏/창의재단/과천과학관 
2012년 12월 12일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문길주)은 12~13일 이틀간 인도 델리 Lalit 호텔에서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연계행사로 ‘라운

드 테이블 미팅’ 과 ‘Global Technology Summit’, ‘제4차 한-인도 공동 워크샵’을 가진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Global Technology Summit는 인도 

과기부와 CII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주요한 과학행사로, 한국의 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전시부스 운영, 기업간 미팅을 통해 공동 연구와 기술이

전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인도 공동 워크숍에서는 바이오 및 의학과 그 응용분야를 주제로 양국의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현재 양국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은 17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1호에서 ‘제6회 실내공기질의 현재와 미래 국제심포지

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이 확보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소개된다. 또 자동차 실내공기환경, 실내공간에서의 미생물 오염실태와 현황 그리고 새로운 실내공기 환경의 측정 및 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최신의 

해외 연구동향 등이 국제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캐릭터 에레모, 에레미, 모디, 지오 등 4종을 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시험·

연구용 LMO 안전관리 캐릭터들은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 이행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숙함을 도모하고자 개발했다. 이번 공모

전 최우수상에는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이준우씨, 우수상은 대전 배울초등학교 3학년 한세령 학생, 장려상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오영찬씨 등 총 

19명을 선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공동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과학콘서

트’가 14~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R&D센터 대강당에서 ‘융합과 소통으로 여는 과학나눔 창의세상’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뮤지컬, 강

연,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열린다. 14일에는 ▲지식의 융합과 가치 ▲융합천재 다빈치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15일에는 ▲소통의 

발달 ▲한글 창제의 비밀 ▲미래의 소통방식과 가치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최은철)은 MIT 미디어랩 초청으로 10~11일 미국 보스턴의 MIT를 방문해「스마트과학관」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

다. 협의를 통해 홀로비젼 등의 사물기반 미디어기술, 섬유와 전자공학 만남의 High-Low Tech, 기능성 게임이 탑재된 로봇,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

키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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